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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미화

● 미술치료사

● 저서: <나의 서툰 위로가 너에게 닿기를>, <할아버지, 할아버지!>등

원망의 눈을 걷고 보면

누군가를 향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

원망을 쏟아내던 순간들이 있었어.

그때는 이해되지 않았고 화만 났거든.

그런데 원망의 눈을 걷고 보니 

그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했기에

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었던 거야.

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하기보다는

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

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

선미화의 <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> 중에서


